
어명소 제2차관,“장마철 철도건설 안전관리 철저”강조
- 신안산선 지하 터널공사 등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체계 점검 -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7월 21일(목)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과 장마철 대비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하였다.

   * (노선) 한양대역(국제테마파크역)~여의도역, 44.7km, (총사업비) 4조 3907억원, (사업기간) ’20.4~’25.4

□ 어 차관은 신안산선의 종점인 한양대역 건설현장의 지하 60m

수직구를 들어가 지하 터널공사 현장을 점검하면서, “신안산선은 

44.7km 중 39.8km가 지하 터널에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사고 발생 시 막심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언급하며,

ㅇ “최근 집중호우가 잦은 상황으로 현장 근로자의 미끄러짐 등 

사고가 우려되므로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와 철도공단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지시하며, “지난주 KTX 광명역 침수사고의 복구와

재발방지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어 차관은 신안산선, 서해선, 대곡소사선, 소사원시선의 

철도차량을 정비하고 주박하는 송산차량기지 건설현장을 방문

하여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야외에서 공사하는 

근로자의 일사병 예방 등에 주의해달라”고 지시하였다.

□ 어 차관은 “신안산선은 기존 철도노선과 신규 GTX의 서비스를 

보완하여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적기 개통을 위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ㅇ 한편, 어 차관은 신안산선 열차를 향남역까지 연장 운행 해달라는

지자체 건의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재 대중교통 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의 

건의 사항에 대한 경제성이 인정되는 만큼 조속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계기관과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 7. 21.

국토교통부 대변인


